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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

보험개발원(원장 林宰永)은 2000회계년도(2000. 4∼2001. 3) 중 자동차보

험 대인배상(책임·임의보험 동시가입건)으로 보상처리가 완결된 피해자

657,833명(부상자: 655,420, 치료중사망자: 2,413명)을 대상으로 상해상황을

분석하여 발표하였다.

□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의 주요 특징을 보면

o 자동차대수 및 보험사고 발생율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피해보상자

수가 54.1%로 크게 증가하였다. 경상환자(생명을 잃을 위험이 30% 이하)

수는 56.8%가 증가하였으며, 중상(생명을 잃을 위험이 31% 이상) 및 치

료중사망자수는 21.6% 증가하여 경미한 상해건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크

게 늘어났다.

o 피해보상자를 사고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차대

차(車對車)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77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차대인

(車對人)사고(11.8%) 및 차량단독사고(2.9%)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.

o 피해형태별로 중상을 입을 위험(치료중 사망 포함)은 보행인의 경우

15.2%로 가장 높고, 자차승객 중 8.7%, 타차운전자 중 4.3%, 타차승객

중 3.5%로 나타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운전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준

수가 요구된다.

o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는 신체부위는 목, 허리, 머리 순으로 총 부상자

중 69.6%가 목에 부상을 입었고, 허리와 머리는 각각 32.9%, 28.0%로 나

타났다.



o 상해의 유형은 부상자의 92.8%가 좌상·염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

6.2%가 골절·탈구건으로 나타났다. 진단명으로는 경부염좌(목삠) 단독

발생건이 부상자의 25.9%, 경부·배요부염좌(목·허리삠) 동시발생건

12.7%, 뇌진탕·경부염좌동시발생건 10.3% 순이었다.

o 피해자의 사고발생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16∼18시가 가장 많아 전체 피

해자의 13.1%를 차지하였으며, 중상 또는 치료중 사망자는 18시∼20시에

가장 많이 발생하였다. 그러나 시간대별로 중상 또는 치료중사망 피해자

의 구성비가 높은 시간대는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낮은 4∼6시인 것으로

분석되었다 .(※ 현장사망건을 포함한 경우에도 추세는 동일)

o 또한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65.6%로 여자보다 높고, 연령계

층별로는 사회활동이 많은 30∼39세가 전체피해자의 26.2%로 나타났다.

o 의료기관종별 피해자 구성비(동일 피해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

받은 경우 진료비가 많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기준)는 의원이 57.4 %, 병

원 23.2%, 종합병원 14.8%, 종합전문요양기관 2.0%로 나타났다.

o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은 경미한 상해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

75.1%로 오히려 전년도(74.7%)보다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종합전문요양기

관, 종합병원, 병원의 입원율은 전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감소하였으나

의원의 입원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. 뇌진탕, 목삠, 허리삠 등 경상을

입은 피해자의 입원율이 77.1%에 이르며, 지역별 최고치와 최저치간에

는 47.8%(p )의 차이를 보였다.

o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(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

한 금액으로 향후치료비 등은 제외)는 116만원으로 전년보다 4.7% 감소

한 수준이나, 1일 평균진료비는 56,970원으로 전년보다 14.2% 증가한 수

준으로 나타났다.

이는 경상환자의 증가 및 이에 따른 평균진료일수의 감소로 1인당 평균

진료비는 감소하였으나, 최근 건강보험수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1일평균

진료비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.

o 의료기관종별 평균입원진료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뇌진탕·목삠

등 경도상해건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입원진료비는 의원급의

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자 동 차사 고 상 해에 관 한 분석

1. 분석대상

2000회계년도(2000.4∼2001.3)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가 완결된 피해자

657,833명(부상자 : 655,420명, 치료중 사망자 : 2,413명)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2 . 주요내용

가. 상해도별 현황

- 자동차대수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피해보상자수가 54.1% 증가함

- 경상환자(상해도1·2, 생명을 잃을 위험이 30% 이하)수는 56.8%가 증가하였으며,

중상자(상해도3·4·5, 생명을 잃을 위험이 31% 이상) 및 치료중 사망자수는

21.6% 증가하여 경미한 상해건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

구 분 경상(상해도 1·2) 중상(상해도 3·4·5) 사 망 계

FY'00건수 614,221 38,381 2,413 657,833

구성비 93.4 5.8 0.4 100.0

FY'99건수 391,621 31,790 1,747 426,809

구성비 91.8 7.4 0.4 100.0

1) 상해도1(경미: 생명을 잃을 위험 10%이하 : 좌상·수지골골절 등)
상해도2(경도: 생명을 잃을 위험 30%이하 : 뇌진탕·염좌·늑골골절(2개이하) 등)

상해도3(중등도: 생명을 잃을 위험 70%이하 : 뇌좌상·추간반탈출증·늑골골절(3개 이상) 등)
상해도4(고도: 생명을 잃을 위험 90%이하 : 의식불명두개골골절·척수손상·개방성골절 2개이상 등)

상해도5(극도: 구명의 가능성이 불확실 : 의식불명두개골함몰골절·완전마비 등)

2) 계에는 기타 포함

나. 사고형태별 상해정도

- 매년 차대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 구성비는 늘어나는 반면 차대인(車對人)사고 및

차량단독사고에 의한 피해자 구성비는 줄어 들고 있음.

- 차대차(車對車) 사고가 전체 피해보상자의 77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차대차사

고중에서도 추돌과 측면충돌이 각각 37.1%와 17.0%를 차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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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%)

구 분 차 대 인 차 대 차 차량단독 기 타 계

FY'96 17.0 71.1 9.4 2.5 100.0

FY'97 17.9 73.8 4.0 4.3 100.0

FY'98 14.3 74.7 3.1 7.9 100.0

FY'99 12.5 76.4 3.0 8.1 100.0

FY'00 11.8 77.5 2.9 7.8 100.0

- 중상이나 치료중 사망 발생율은

o 차대인(車對人)사고의 경우 전체평균 6.2%에 비해 15.0%로 나타나 전체평균을 훨

씬 상회하고 있음.

o 차량단독사고는 차량전복과 도로이탈 사고시의 발생 인원수는 적었으나 중상 또

는 치료중 사망발생율은 각각 14.4%, 16.0%로 높게 나타남.

o 반면, 차대차사고중 추돌사고는 대부분의 피해자(97.5%)가 경상(생명을 잃을 위험

이 30%이하)을 입은 것으로 분석됨.

(단위 : 명, %)

구 분
경상(상해도1·2) 중상(상해도3·4·5) 치료중사망 합 계

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

총피해자 614,221 93.4 38,381 5.8 2,413 0.4 657,833 100.0

차 대 인 65,286 84.4 10,429 13.5 1,170 1.5 77,391 100.0

차

대

차

정면충돌 23,264 87.9 2,941 11.1 166 0.6 26,471 100.0

측면충돌 104,066 93.1 6,987 6.2 282 0.3 111,829 100.0

접 촉 91,142 95.4 3,975 4.2 137 0.1 95,543 100.0

추 돌 237,995 97.5 5,594 2.3 110 0.0 244,152 100.0

기 타 30,029 94.2 1,502 4.7 68 0.2 31,875 100.0

소 계 486,496 95.4 20,999 4.1 763 0.1 509,870 100.0

차

량

단

독

전 복 3,179 85.3 508 13.6 28 0.8 3,728 100.0

도로이탈 3,138 83.6 567 15.1 33 0.9 3,753 100.0

충 돌 6,817 89.1 769 10.1 40 0.5 7,649 100.0

기 타 3,621 88.2 455 11.1 19 0.5 4,107 100.0

소 계 16,755 87.1 2,299 12.0 120 0.6 19,237 100.0

기 타 45,684 89.0 4,654 9.1 360 0.7 51,335 100.0

※ 합계에는 상해도불명 포함

다. 피해형태별 상해정도

- 피해자의 유형을 보면 차대차사고가 77.5%를 차지함에 따라 상대차량의 운전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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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5%로 가장 많았고,

o 중상을 입거나 치료중 사망이 발생할 위험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

한 수준이나, 보행중 피해자의 경우 15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행자 보

호운전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법규의식이 요망됨

(단위 : %, 명)

구 분 보 행 인 자차승객 타차운전자 타차승객 계

총 건 수 101,532 56,572 305,795 191,561 657,833

구성비1 15.4 8.6 46.5 29.1 100.0

상해도3·4·5 및

치료중사망수
15,407 4,899 13,237 6,790 40,794

구성비2 15.2 8.7 4.3 3.5 6.2

※ 계는 기타 포함

※ 구성비1은 피해형태별 구성비이고, 구성비2는 피해형태별 총건수 중 중상 및 치료중사망자수가 차지하는

구성비임

라. 신체부위별 상해정도(부상건기준)

-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신체부위는 목부위로서 총부상자의

69.6%가 목에 상해를 입었으며, 다음으로 허리 32.9%, 머리 28.0% 순으로 나타남.

- 목부위의 경우 경상비율이 96.8%로 가장 높았으며, 배부위와 가슴부위는 중상비율

이 각각 71.7%, 33.1%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건수는 작지만 동 부위를 다칠 경

우 타 신체부위에 비하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 : 명, %)

구 분
경상

(상해도1·2)

중상

(상해도3·4·5)
합 계구성비1 구성비1 구성비1 구성비2

머 리 164,885 90.0 18,276 10.0 183,289 100.0 28.0

목 441,367 96.8 14,567 3.2 455,945 100.0 69.6

등과허리 206,199 95.5 9,628 4.5 215,841 100.0 32.9

가 슴 8,774 66.8 4,349 33.1 13,140 100.0 2.0

배 1,191 27.9 3,062 71.7 4,270 100.0 0.7

팔 68,011 90.3 7,309 9.7 75,351 100.0 11.5

다 리 84,258 84.2 15,738 15.7 100,105 100.0 15.3

전 신 35,144 94.1 2,073 5.5 37,356 100.0 5.7

합 계 1,009,880 93.0 75,016 6.9 1,086,016 100.0

※ 건수는 피해자에게 2개의 부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2개로 하였음

※ 구성비1은 부위별 부상건 중 상해도별 구성비이고, 구성비2는 부상자 중 부위별 상해발생건 구성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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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상해유형 및 다발상병명 (부상)

( 단위 : 건 , %)

구 분 좌상·염좌 창 상 골절·탈구 기 타 계

건 수 608,549 2,973 40,673 3,225 655,420

구 성 비 92.8 0.5 6.2 0.5 100.0

다발순위 상 병 명 건 수

1 경부염좌 169,867

2 경부염좌＋배요부염좌 83,541

3 뇌진탕＋경부염좌 67,226

4 배요부염좌 32,488

5 뇌진탕＋경부염좌＋배요부염좌 30,519

바. 사고발생시간대별 상해정도

- 사고발생 시간대별로 피해자 건수를 살펴 보면,

o 16∼18시 사이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(13.1%)하였고, 다음으로 14∼16시, 18∼20

시 순으로 발생하였음.

o 중상 또는 치료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18∼20시였으나, 시간대

별 사고발생건 중 중상발생율을 보면 사고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시간대인 4∼6

시 및 2∼4시가 각각 9.2%, 7.8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(단위 : 명, %)

구 분 사망+부상
경상

(상해도1·2)
중상

(상해도3·4·5)
치료중사망

구성비

0∼2시 24,441 3.7 92.5 6.7 0.4
2∼4시 16,032 2.4 92.0 7.4 0.4
4∼6시 13,659 2.1 90.4 8.5 0.7
6∼8시 37,436 5.7 92.6 6.5 0.5

8∼10시 72,461 11.0 94.2 5.1 0.3
10∼12시 67,708 10.3 94.0 5.3 0.3
12∼14시 67,849 10.3 93.9 5.3 0.3
14∼16시 83,435 12.7 93.9 5.4 0.3
16∼18시 86,362 13.1 93.4 5.8 0.3
18∼20시 82,650 12.6 92.9 6.1 0.4
20∼22시 61,284 9.3 93.0 6.1 0.5
22∼24시 44,516 6.8 93.1 6.2 0.4

계 657,833 100.0 93.4 5.8 0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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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성별·연령별 피해자현황

- 성별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남자가 전체부상자의 65.6%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음

- 연령별로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살펴보면,

o 30∼39세 부상자가 총부상자의 26.2%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, 20∼29세(22.5%),

40∼49세(21.3%) 순으로 발생하여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자동차사고의 위험에 노

출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-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의 사고발생건수가 더 많음. 70세 이

상의 경우도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피해자발생율을 비교하면 남자에서 높게 나타남

o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중간연령층인 20∼49세에서는 남자의 구성비가 상대

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, 19세 이하 및 50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구성비가 상

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(단위 : 명, % ; 부상건기준)

성 별
남 자 여 자 합 계

구성비1 구성비2 구성비1 구성비2 구성비1 구성비2

0 ∼ 4 세 8,241 54.9 1.9 6,062 40.4 2.7 15,008 100.0 2.3

5 ∼ 9 세 17,350 62.4 4.0 10,461 37.6 4.7 27,812 100.0 4.2

10 ∼14 세 7,883 57.3 1.8 5,865 42.7 2.6 13,749 100.0 2.1

15 ∼19 세 20,823 64.6 4.8 11,390 35.4 5.1 32,213 100.0 4.9

20 ∼29 세 97,722 66.2 22.7 49,866 33.8 22.2 147,590 100.0 22.5

30 ∼39 세 119,462 69.6 27.8 52,096 30.4 23.2 171,561 100.0 26.2

40 ∼49 세 93,749 67.1 21.8 45,882 32.9 20.4 139,634 100.0 21.3

50 ∼59 세 42,423 64.9 9.9 22,909 35.1 10.2 65,332 100.0 10.0

60 ∼69 세 17,099 56.5 4.0 13,187 43.5 5.9 30,286 100.0 4.6

70 ∼79 세 4,436 44.0 1.0 5,651 56.0 2.5 10,087 100.0 1.5

80세 이상 835 38.9 0.2 1,313 61.1 0.6 2,148 100.0 0.3

계 430,023 65.6 100.0 224,682 34.3 100.0 655,420 100.0 100.0

※ 구성비1 : 각 연령구간별 남녀구성비

구성비2 : 성별 연령구간별 구성비

아. 입원율(부상-입원기준)

- 전체 부상자 중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75.1%로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입원

선호의식 및 과잉진료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(일본 FY'99 자배책보험의료비통계 입

원율 13.7%)

- 5 -



- 경미한 상해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, 병원의 입원

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원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, 종합병원

이나 병원보다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음

(단위 : 건, %)

병원종별 총건수 입원건수 입원율 (전년도)

종합전문요양기관 12,422 8,552 68.8 (79.1)

종합병원 96,002 61,201 63.7 (69.2)

병 원 152,479 109,710 72.0 (72.3)

의 원 377,304 299,241 79.3 (77.2)

합 계 655,420 491,948 75.1 (74.7)

- 지역별 입원율은 지형적 조건이나 교통상태 및 교통시설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사

고빈도나 심도의 차이가 있으나, 동일한 중증도의 상해에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

이고 있어 지역별 입원율 차이가 매우 큼

자. 평균진료비

-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은 각각 47.0%가 증가한 수준임

- 경상환자 구성비의 증가로 1건당 평균진료비는 1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.7% 감소

한 수준이나 1일 평균진료비는 전년도보다 14.2% 증가한 56,970원으로 나타남

(단위 : 건, %, 원)

건 수 1건평균진료비 1일평균진료비
구성비 전년대비지수 전년대비지수

655,420 100.0 1,160,551 95 56,970 114

차. 의료기관종별 평균 입원진료비(피해자직불금액 및 향후치료비 등 제외)

- 부상입원건의 평균진료비는 147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하여 4.9%(p) 감소한

수준이며, 병원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나,

병·의원은 감소되었음

- 최근 건강보험수가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평균진료비가 낮아진 이유는 상

해도1·2에 해당하는 경상자가 전년대비 56.8% 증가한데 비해, 중상에 해당하는

상해도3·4·5건수는 20.7%가 중가하여 경상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

문으로 1일당 평균진료비는 14.4% 증가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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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941만원, 종합병원 286만원, 병원

136만원, 의원 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,

- 생명의 위험도가 11∼30% 정도에 해당하는 뇌진탕, 목·허리삠 등 정도의 상해를

입은 상해도2 피해자의 평균진료비는 의료기관종별로 크게 차이가 나 대학병원급

(종합전문요양기관)의 경우 의원급에 비하여 6.0배 높고, 종합병원은 2.1배 높은 수

준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(단위 : 원)

구 분 전 체 상해도2 의원대비지수

종합전문요양기관 9,413,448 5,195,611 598

종 합 병 원 2,863,746 1,855,099 214

병 원 1,362,327 1,070,135 123

의 원 999,674 868,499 100

합 계 1,468,752 1,061,595 -

※ 상해도2 :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정도 충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명의 위험도가 11∼30%인

것(경도 ; 뇌진탕, 목·허리 삠 등)

카. 부상입원환자의 진료실일수

-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평균입원일수와 통원일수는 각각 25.9일, 3.4일로 나

타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상환자의 급증

에 따른 것임

- 상해도3 이하의 경우 평균입원 및 통원일수는 23.9일, 3.2일로서 전년도의 28.4일,

3.9일에 비하여 감소하였음

- 생명을 잃을 위험이 71% 이상인 중상피해자(상해도4·5)의 평균입원일수는 182일

로서 전년도와 동일한데 비해 통원일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

상해도 1·2·3 상해도 4·5 전 체

평균입원일수 23.9일 181.6일 25.9일

평균통원일수 3.2일 17.3일 3.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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